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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112호  2023. 8. 16(수)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68.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신선 8.2억불(△4.0%), 가공 43.2(△0.8%), 수산 17.4(△11.5%) -

□ `23년 7월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6,886.4백만불
  ◦ (신선) 김치(93.4, 6.4↑) 증가세, 채소류(179.9, △1.7), 과실류(178.0, △1.9), 

닭고기(49.4, △4.8) 감소세
  ◦ (가공) 면류(657.1, 14.5↑), 음료(346.7, 6.7↑), 과자류(372.5, 1.9↑) 증가세, 

낙농품(87.6, △14.1) 감소세 지속
  ◦ (수산) 김(472.2, 13.7↑) 증가세 지속, 참치(322.0, △21.1), 전복(32.6, △5.2), 

명태(29.1, △82.8) 감소세
* 23년 7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3.0% 감소한 3,574.8억불

□ CISㆍ몽골(271.8, 22.1%↑) 증가세이나 중국(1,207.5, △4.3), 일본(1,232.9, △3.9),  

감소세, 미국(970.7, △6.5), EUㆍ영국(413.8, △13.5), 아세안(1,405.9, △4.4) 감소폭 축소
  ◦ (중국) 봉쇄완화로 연초 회복세 보였으나 경기ㆍ소비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
  ◦ (일본) 연초부터 지속된 엔저와 파프리카 수출부진 영향으로 감소세
  ◦ (미국)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중저가 제품 중심 수요 회복세로 감소폭 축소
  ◦ (아세안) 김 수출 호조와 참치 수출 부진 완화로 전체 감소폭 축소
  ◦ (유럽) 제품 다양화와 판로 확대로 면류ㆍ음료 중심 실적 회복, 감소폭 축소
  ◦ (CIS) 러-우 전쟁으로 인한 상반기 기저효과 및 서방과의 단절로 인한 아시아 

교역 확대로 수출 증가세
<`23년 7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식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3,129.3 2,160.7 1,632.6 2,431.8 879.5 443.6 318.3 755.5 396.5 241.7
2̀2.7월(A) 1,802.1 1,283.2 1,038.7 1,470.1 522.1 281.2 198.1 478.2 222.5 127.4
2̀3.7월(B) 1,720.1 1,232.9 970.7 1,405.9 477.3 288.4 182.2 413.8 271.8 160.7

증감률(B/A) △4.5 △3.9 △6.5 △4.4 △8.6 2.5 △8.0 △13.5 22.1 26.1

구 분
`22(연누계) `22년 7월(A) `23년 7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951.7 11,962.3 2,994.0 7,184.1 2,793.5 6,886.4 △6.7 △4.1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2,403.7 5,212.9 2,361.8 5,141.7 △1.7 △1.4
 ◦ 신 선 532.1 1,576.6 320.4 856.8 297.9 822.4 △7.0 △4.0
 ◦ 가 공 3,493.6 7,247.1 2,083.3 4,356.1 2,063.9 4,319.2 △0.9 △0.8
□ 수 산 물 926.0 3,138.5 590.3 1,971.2 431.6 1,744.7 △26.9 △11.5

< `23년 7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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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출용 인삼을 생산할 때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

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삼(수삼) 수출 규모는 지

난해 기준 33.5톤, 133만 1,000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대만, 미

국, 일본 등이다. 

 이 책은 수출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을 담아 농업인이 수출대상국에서 요

구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최근 해외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위반사례와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수록해 농가와 수출업체가 참

고하도록 했다. 책자는 농가와 수출업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

(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유통방법 개선으로 수확 후 3일만에 싱가포르 현지로 수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확후 3일만에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에게 부드러운 복숭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마트에서는 수확후 5∼

7일된 복숭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면 현지로부터 주문을 받은 복숭아를 

수확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데 3일 정도 걸려 유통기간이 훨씬 단축된다. 이번 시험 수출을 

통해 보관이 어려워 수출이 곤란하던 농산물도 충분한 수출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숭아는 수확기가 짧고, 내수시장 홍수 출하가 빈번해 수출의 필요성이 

큰 품목이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간 370만$(’22년 기준) 정도 수출되고 

있다.(자료: KATI) 현지 바이어에 의하면, 수출대상국 소비자들은 딱딱한 복숭아보다는 부드러운 

식감, 당도가 높은 복숭아를 선호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복숭아는 운송과 보관이 어렵다. 현재 

싱가포르에 부드러운 복숭아를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기획하고,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와 싱가포르 라이브커머스 방송팀, 

복숭아 생산 마이스터를 연계하여 선주문 후수출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이번 수출을 통해 좀 

더 신선하고 완숙된 농산물을 수출하여 고급화 할 수 있는 수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시간 방송판매 활용할 수출모델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

하다. 우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단위당 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을 제고

할 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구매 고객을 늘리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나 포장상자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인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산 K-Food를 한층 더 고급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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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12개 국가로 

도입 확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오는 7

월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12

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이 확대된

다고 하였다. 검역본부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 

2022년 뉴질랜드에 이어 올해 12개국과 전자식물검역

증명서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식물검역증명

서는 종이 검역증명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전

자양식으로 생성한 보안전자문서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검역본부는 안전한 

농산물 교역을 촉진하고 검역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교환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산 우리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원활한 

수출검역 지원을 위해 품목별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검

역단지는 사과·배·포도 등 12개 품목의 농산물을 미국·호주 

등 13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상대국이 요구하는 검

역요건에 따라 재배부터 수확, 수출검역까지 전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검역단지의 신속한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활력 제고를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